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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emotional compet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will take the lead in crisis management in the 

hospital. In order to understand the emoti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we used the concept analysis

method of Walker and Avant (2005) through various literature review. The main attributes of emotional com-

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include (1) self-awareness and self-management, (2)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3) motivation for study, while the outcomes of their emotional competence consist of (1) empathic

understanding, (2)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3) improvement in academic achievement. 

We need to develop a tool to measure the emoti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all the

attributes reveal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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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인적재난, 자연재난 등이 많이 발생하

고 일상생활에서도 위기가 많이 존재한다. 병원에서도 

각종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 것이 중요한데, 병원에서의 위기를 관리하는 주역은 

간호사이다. 간호부서는 병원 내 보건의료 인력의 약 

5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조직으로서, 의료소비자

와의 최접점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역할

과 영향력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간호조직을 포함

한 병원 조직의 질과 병원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Noh & Yoo, 2016; Oh & Jung, 2011). 

그러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의료 환경에서 간호

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간

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Lee, 2014; Beauvais, et. al., 2011).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는 환자 중심 돌봄 역

량, 팀워크와 협동 역량, 근거 기반 실무 역량, 질 향상 역

량, 안전 역량, 정보학 역량 등이 있는데(Cronenwett, 

et. al., 2007), 이러한 역량 이외에도 감성역량을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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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보

화⋅세계화의 급진전으로 기술적 역량이 더욱 강조되

고 있고 경쟁의 격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간호 조직의 

감성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Yoon & Jeong, 

2008; Goleman, et. al., 2002). 또한 제4차 혁명 시대

인 오늘날의 지식정보와 관련된 기술혁신 속도를 고려

할 때 앞으로 10년 이내에 인공지능 로봇이 법률 관련 

자문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될 것이고, 로봇이 약사의 일

을 해내며, 3D 프린팅에 의한 간 이식이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다(Schwab, 2016; Cho, 2016). Schwab(2016)

은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축복이 되기 위

하여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간의 능력 및 역량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상황 맥락적 지능(정신), 정

서 지능(마음), 영감 지능(영혼), 신체 지능(몸)이라고 

하였다(Schwab, 2016; Cho, 2016). 그러므로 이렇듯 

많은 부분이 기계화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간호대

학생에게 감성역량은 꼭 필요하다. 

감성역량은 구성원들 간의 감성적 교감을 높여주어 

동기부여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

라 구성원 개개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잠재력을 높여 

조직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Lee & Choi, 

2010; Heo & Byun, 2007; Youn, 2017). 또 감성역량

이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이 개입되는 다양

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보이고(Benson, et. 

al., 2010),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러한 상

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의 대

처 행동을 나타내어 궁극적으로 환경과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만들어 낸다(Lopes, et. al., 2004). 그리고 의

료소비자인 간호대상자들은 간호사에게 질 높은 간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 공감해 주는 것을 간호의 

일환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전문적인 기

술과 더불어 감성까지도 간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Lee, et. al., 2014). 특히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

점을 이해하여 간호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주어야 하며 

다학제로 구성된 인력과의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수많

은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감성역량이 필요하다(Lee, et. al., 2014; Choi, 

2010). 그러므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감성역량은 중요하다.

최근 들어 의학, 간호학을 비롯한 다른 학문분야에서 

정신건강 및 전문직 수행의 관점에서 감성역량의 중요

성이 강조되면서(Birks, et. al., 2009) 감성역량에 대

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목적, 과정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감성역량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을 분석하

여 병원에서의 위기관리의 주역이 될 간호대학생을 위

한 감성역량의 개념적 속성과 명확한 정의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에 대한 국

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문헌 속에 나타난 속성과 선행

요인 및 결과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념을 분석함으로

써 병원에서의 위기관리의 주역이 될 간호대학생의 감

성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Ⅱ. 개념분석의 이론적 배경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개념분석 방법은 Walker

와 Avant의 방법, Chinn과 Kramer의 방법, 혼종 모

형, 진화론적 방법, 양적 방법, 질적 방법, 삼각검증법

(triangulation), 비평적 문헌평가, 비판적 분석, 페미

니스트 접근 등이다. Walker & Avant(2005)의 개념분

석 방법은 간호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

로 구체적인 단계로는 개념의 선정, 분석의 목적 결정, 

개념의 사용범위 확인, 정의의 속성 결정, 모델 사례 작

성, 추가 사례 작성, 선행 요인과 결과 규명, 경험적 준

거에 대한 정의 등이 있다. 이 방법은 이론과 연구에서 

사용될 조작적 정의뿐만 아니라 이론적 정의 규명에 도

움이 되며,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간호 용어들을 명확



A  C on cept A n alysis on  E m otion al C om peten cy  of N u rsing  Stu d ents for th eir C risis M an agem en t C om peten cy   41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도구 개발과 간호진단을 위

해 응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Yi, et. al., 2006). 이 

방법의 제한점으로는 간호 현상에 적절한 개념을 개발

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Morse, et. 

al., 1997). Chinn & Kramer(1995)는 개념을 ‘경험적 

체험이 복잡하고 정신적인 공식화로 나타난 것’이라고 

정의하여 경험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

에 의해 공유되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분석단계는 Walker와 Avant의 방법과 유사하다. 그러

나 시각적 상징, 대중적인 전통문헌, 음악과 시, 전문적

인 문헌, 사람들에 의한 증거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고, 맥락, 가치 탐구, 범주의 현실화 단계를 통해 

개념의 의미를 여러 상황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속성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개념분석 과

정의 결과를 이론화하여 검증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다(Cho & Kim, 2000; Yi, et. al., 2006).

혼종 모형은 Schwartz-Barcott & Kim(1986)이 제

시하였고, 이 접근은 특히 임상 실무에서 형성된 인식

에 기초하기 때문에 간호에서 의미 있고 중심이 되는 

개념 현상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혼종 모형은 이론 

단계, 현장 단계, 최종 분석단계로 구성된다. 이론 단계

는 관심 있는 개념을 선택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정의와 

측정을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찾아 서로 연관을 지

어보고 정의를 내리는 과정으로 심도 깊은 분석과 개념

의 정련화가 이루어진다. 혼종 모형의 단점은 한 가지

의 간호 상황 내에서 몇 개의 사례만을 이용하고 있고,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와 일반성, 그리고 유용성이 부족

하기 때문에 간호 지식의 진보를 위한 사용에는 제한이 

있다(Morse, et. al., 1997; Lee, et. al., 2006). 

Rodgers(1989)가 제시한 진화론적 방법(evolutionary 

method)은 순환적 모델로 개념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는 

달리 개념의 본질을 탐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방

법은 자료 수집을 강조하기 때문에 연구에 포함하기로 

결정된 각 학문분야에서 제시된 모든 자료를 확인한 후 

중복된 것은 삭제하고, 자료들을 분류하여 범주화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Rodgers(1989)의 진화론적 방법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의 사용이 사회적 맥락

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념 및 관련된 표현을 확인하기 위해 관심 개념과 대리

용어를 규명한다. 둘째, 자료에 포함시킬 기간, 학문분

야, 그리고 문헌 형태의 영역을 정하고 연구에 포함하

기로 한 각 학문 분야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제시된 모든 자료를 확인한다. 셋째, 개념의 속성

과 맥락적 근거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다. 넷째, 개념의 속성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개념의 맥

락적 특성 규명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한다. 각 자료에

서 제시한 개념의 속성과 저자의 개념에 대한 가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선행요인, 속성, 결과, 관련 개념, 

대리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일

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추출된 선행요인, 속성, 결

과 중에서 일반적인 주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각 자료의 

분류와 재분류를 반복하고 주제가 드러나면 모든 측면

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명명한다. 다섯째, 

개념의 모델 사례를 규명하고, 여섯째, 개념발달을 위

해 함의(implication)와 가설을 규명한다(Yi, et. al., 

2006).

개념분석에 대한 양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개념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비연구가 나온 후에 시도된다. 개념

의 내적 특성과 이론적 정의를 명확하게 한 후에 다음 

단계로 실용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양적 접근방법을 이

용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정

련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상관관계(correlation), 회귀분석, 

LISREL 판별분석 등이 있다. 질적 방법을 이용한 개념

분석은 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귀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발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으로 질적 방

법의 일차적 목적은 면담이나 관찰 자료를 범주로 도출

하고, 특정한 선행요인과 결과에 의해 특성을 규명하고, 

개념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다. 질적 방법의 선택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현

상학적 방법, 문화기술지(ethnography), 민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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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oscience), 근거이론 등이 주로 사용된다. 개념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는 선행요인, 결과 및 속성이 쉽게 

규명되지만 개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방법을 사용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Yi, et. al., 2006). 그

리고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이용한 개념분석 방

법은 이전의 분석방법과는 달리 단일 구성개념을 측정

하기 위해 둘 이상의 방법을 결합하여 개념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주로 내부자적 접근과 외부자적 접근을 통합

하여 이용하는 방법론적 삼각검증법을 말한다. 방법론

적 삼각검증법은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 중

의 첫 번째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관찰자가 정

보에 접근할 기회가 되고 특정 문화 집단의 참여자의 관

점을 직접 접할 수 있어 방법론에서 제한점이 없다는 것

이다. 두 번째 장점은 주관적,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어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

으므로 문화 집단 맥락 내에서 의식의 의미나 관찰된 행

동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방법론에서 연구자가 직접 참여, 관리, 운영할 수 있

다. 반면 단점은 질적 방법으로 얻은 정보가 양적 방법

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인력 자원과 시간이 많이 소

요되는 것이다(Yi, et. al., 2006).

비평적 문헌평가(Critically appraising the literature)

는 Morse(2000)가 개발한 방법으로서 개념의 속성이 

모호하거나 너무 일반적으로 기술되는 것을 극복하고 

개념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여 실용적 유용성을 증가시

키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먼저 탐구할 개념 선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

하며, 그 다음은 자료문헌의 선택 및 고찰이 진행된다. 

그 다음 개념의 성숙 수준을 분석한다. 그리고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석적이고 비평적인 질문을 도출하

고 개념을 재분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념적 요소

(선행요인, 속성, 경계, 결과와 이론적 정의)를 도출하

는 단계로 진행된다. 비평적 문헌평가의 장점은 개념의 

성숙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개념의 정련화 혹은 명료화

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개념 정의와 그것이 조

작화 되어 온 방법 사이의 일치를 검사하고, 개념의 정

의와 임상적 적용 사이의 부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다(Yi, et. al., 2006). 비판적 분석(critical analysis)

은 비판과학에 입각하여 특정 개념과 관련된 문헌을 고

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념을 폭넓게 이해

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으로 이론적 및 철학적 기틀을 위해 

다양한 학자의 철학적 입장과 역사적 사고에 근거한 비판

적 전통에 의존하고 있다(Fontana, 2004). 이러한 광의

의 개념화를 충족시키는 용어로는 해방(emancipatory), 

실천(praxis), 행동(action), 참여 행동(participatory 

action), 페미니스트 연구(feminist research)등이 있다. 

비판과학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

큼 충분히 현실과 개인을 이해하는 기회를 전문직에게 

제공하며, 억압적 현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므로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개념분석에

서의 페미니스트 접근(feminist approach)은 차이점

과 복잡성 그리고 관련성을 강조하고 좀 더 맥락적인 

분석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이다. 페미니스트 접근은 최

근 접근법들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간호이론이나 모형

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추후의 개념 및 이론 개발을 위

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Yi, et. al., 2006).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에 대한 개념

분석을 문헌고찰을 통하여 개념의 의미와 속성을 파악

하는 Walker & Avant(2005)의 개념분석방법론을 활

용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과정은 <Figuar 1>과 같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문헌검색 시기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7

년 9월 30일까지로 하였다. 이는 Goleman(1998)의 감

성역량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감성역량에 관한 연구

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국외 문헌검색

은 Cumulative Index of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CINAHL), PubMed, Science Direct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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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 analysis process

해 ‘nursing’ 그리고 ‘emotional competency’를 주요 

단어로 하여 검색하였다. 주요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한 

결과 pubmed에서 4편, CINAHL에서 4편, Science 

Direct에서 3편의 논문이 선택되었고, 제목과 초록 및 

원본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9편의 논문

을 선정하였다. 국외논문 6편은 모두 2001년 이후에 발

표된 논문이었다. 

국내 문헌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이 제공

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국가 전자도서관

(National Digital Library) 및 한국학술정보원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가과학기술정보연구원(NDSL)을 통해 ‘간호’

와 ‘감성역량’을 주요어로 27편을 검색하였다.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후 검색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 및 원본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14편의 논문과 수

기로 검색한 1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총 15편을 선정하

였다. 국내 논문 15편은 모두 2009년 이후에 발표된 논

문이었다. 따라서 국외 논문 6편과 국내 논문 15편, 총 

21편의 논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Figuar 2>).

Ⅳ. 연구결과 

1. 개념의 사용 범위 확인

1) 사전적 정의

감성역량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각

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감성(emotion)’에 대한 사전적 정의

는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2017)’, ‘성 또는 오성과 함께 인간의 인식

능력(Doopedia, 2017)’, ‘오관(五官)이 외계로부터 자극

을 받고 그에 반응하는 정도나 강도(強度)(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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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iterature searching process

2017)’이고, 영어로 ‘emotion’은 ‘자신의 상황, 기분 또

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강한 느낌’, ‘추론

이나 지식과 구별되는 본능적 또는 직관적인 느낌

(Oxford Dictionary, 2017)’, ‘의식의 정서적 측면, 느

낌의 상태’를 의미한다(Marrium Webster, 2017). 

‘역량(competence)’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2017)’, ‘어떤 사람이 

갖춘, 어떤 일에 대한 능력 또는 그 능력의 크기나 정도

(Wkipedia, 2017)’,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

재적인 특성, 즉 개인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별

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어떤 특징들(Dictionary of 

HRD)’을 의미하고, 영어로 ‘competence’는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Oxford 

Dictionary, 2017)’, ‘삶의 필요성과 편리함을 위한 수

단의 충분함(Marrium Webster, 2017)’, ‘특히 표준에 

대해 측정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Macmillan 

Dictionary, 2016)’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단어의 뜻에 따라 ‘감성역량’의 

의미는 ‘자신의 상황, 기분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에서 파생된 강한 느낌을 성공적 또는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문헌에서의 감성역량 개념 사용 현황

감성(emotion)은 신체적⋅환경적⋅생화학적 반응

에 의해 생긴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으로(Myers, 

2004), 라틴어 ‘emovere’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이 단

어는 ‘움직이다’는 의미의 ‘movere’와 ‘밖으로’를 나타

내는 접두사 ‘e’가 붙어 ‘외부로 행동을 표출하게 한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Callahan & McCollum, 

2002; Kim, 2013). 많은 연구들은 감성지능과 감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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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Humpel 

& Caputi, 2001), 두 개념은 핵심 구성요인과 이들이 

발휘하는 프로세스 면에서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

문이다(Giardini, 2008). 그러나 감성지능과 감성역량

은 엄밀하게는 개념적 측면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Goleman(1995)에 따르면 감성역량은 감성지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개념이다. 

감성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며 인간관계를 위하여 감성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며, 감성역량이란 감성지능을 기반으로 

훌륭한 업무성과를 나타내는 학습된 능력이다(Park, 

et. al., 2006). 감성지능이 하나의 기질이라면 감성역

량은 학습능력을 의미한다(Goleman, 1998). 즉,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 업무에서 훌륭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자체가 업무에서 그

대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행에서 감성지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감성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

이다(Ha, 2008; Shin, 2012). 감성지능의 역할은 기능

적이고 적응하며, 인지적 활동과 후속행동을 조직하고 

구성하기 때문에, 높은 감성지능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

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고, 개인의 학업성취는 물

론,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Mayer, et. al., 2000; Kim, 2016).

1990년대 후반부터 Goleman(1998)의 정의를 중심

으로 감성역량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 

Salovey & Mayer(1990)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감성지

능이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감성역

량을 정의하였고, Goleman(2002)은 감성지능을 자신

의 감성을 인식하는 능력, 타인의 감성을 인식하는 능

력, 자신의 감성을 관리하는 능력, 타인의 감성을 관리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감성지능을 조직

에서는 감성역량으로 해석한다고 하였다. Lee(2005)는 

감성역량은 지적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조직적 맥락 속에서 감성지능을 역량으로 해

석하려는 움직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정

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

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Park, et. 

al.(2006)은 인지능력과 구별되는 정서지능에 그 뿌리

를 두고 있는 학습된 능력으로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정서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

하고 궁극적으로는 업무 수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능력

이라고 하였다. Giardini(2008)는 감성역량을 감정이

나 감정정보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인식, 이

해, 통제, 활용하는 기술들을 통합하는 용어로 정의하

였다. Ha(2008)는 감성역량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것

을 인식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처리하며 자신의 일을 수

행해 나가도록 동기화시키며 타인이 느끼는 것을 인식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인관계를 맺어나가는 능

력으로 정의하였고, Park & Lee(2011)는 감성지능을 

토대로 감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교감하며 긍정적

인 감정을 발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Saami(2000)는 감성지능을 능력이라기보다는 기능 또

는 역량에 가까우며 사회교류를 통해 학습과 발달이 가

능한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Lee, 2015). 

간호에 있어서도 감성지능은 간호사의 업무 관련 중

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며,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사가 업

무성과도 높게 나오게 한다(Park, 2013; Joen & Yom, 

2014). 또 감성지능은 환자와 좋은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고, 간호사가 환자와 공감하고 이들의 관점을 이해하

려고 노력하며,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간호업무에 있어

서 중요하다(Anne & McQueen, 2004; Baek, 2010; 

Choi, 2011).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사는 다양한 상황에

서 간호실무를 잘 수행하고, 자신이 가진 간호지식 이

외에도 자신과 환자의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감성을 

표현하고 조절하여 감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Lee, 2014; Song, 2017; Waite & Mckinney, 2016). 

그리고 환자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Kooker, et. al., 2007, Harrison & 

Fopma-Loy, 2010). 환자의 관점을 이해하여 환자들

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주고, 보호자 혹은 타 의

료 직종의 사람들과 효율적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지적 능력 이외에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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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력과 진실한 공감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감성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Han, 2007; Lim, 2013). 이와 같이 감성역량은 상대

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능력으로 성공적인 대인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 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감성지능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간호교육에서의 감성역량이 강조되

고 있다(Anne & McQueen, 2004; Wilson & Carryer, 

2008).

2. 개념의 결정적 속성

이 단계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문헌에서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개념의 속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개념의 속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감성역량의 개념을 이

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념의 활용에서 반복적으로 나

타나는 감성역량에 대한 잠정적인 기준목록과 속성을 

확인하였다.

1) 잠정적 기준 목록

(1)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이다

(Ha, 2008).

(2) 감정 및 감정정보와 관련된 것을 인식하고, 정확

하고 효과적으로 이해, 통제, 활용하는 기술들을 통합

하는 용어이다(Giardini, 2008).

(3) 자신이 가진 간호지식 이외에도 자신과 환자의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감성을 표현하고 조절하여 감

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Lee, 2014; 

Song, 2017).

(4) 타인이 느끼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다(Ha, 

2008).

(5) 감성지능을 토대로 감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교감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발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Park & Lee, 2011). 

(6)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성공적인 대인관

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능력이다(Anne & 

McQueen, 2004).

(7)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감성지능이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Salovey & Mayer, 1990).

(8) 개인의 학업성취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

는 능력이다(Mayer, et. al., 2000).

(9) 간호사의 업무 관련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며, 

업무성과도 높게 나오게 한다(Park, 2013; Joen & 

Yom, 2014).

(10) 자신의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동기화시키는 것

이다(Ha, 2008).

2) 속성의 확인

개념분석은 그 속성(Attributes)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분석되어진 개념의 모든 사례를 일반화시킬 수 있

어야 한다(Walker & Avant, 2005). Walker & 

Avant(2005)는 속성을 정의하는 것은 개념을 설명할 

때 자주 드러나는 특징이며 이것은 다른 개념과 구분하

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에 

대해 문헌을 고찰한 결과 ‘자신의 감성을 인식하고 관리

하며 타인과 교감할 수 있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역량’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1) 자기 인식 및 관리: (1), (2)

감성역량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이다(Ha, 2008). 감정이 및 감정정보와 관련된 것

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이해, 통제, 활용하

는 기술들을 통합하는 용어이다(Giardini, 2008).

(2) 타인과의 교감: (3), (4), (5), (6), (7)

감성역량은 타인이 느끼는 것을 인식하고(Ha, 

2008), 다른 사람과 교감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발현시

킬 수 있는 능력이다(Park & Lee, 2011).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감성지능이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며

(Salovey & Mayer, 1990),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

며, 성공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Anne & McQueen, 2004). 간호사의 감성역량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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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가진 간호지식 이외에도 자신과 환자의 감성을 정

확히 이해하고 감성을 표현하고 조절하여 감성을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Lee, 2014; Song, 

2017).

(3)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8), (9), (10)

감성역량은 자신의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동기화시

키는 것이며(Ha, 2008), 개인의 학업성취 및 사회생활

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Mayer, et. al., 2000). 

감성역량은 학업 성취 및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기 때문

에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의 예측 요인이 되고 비

판적 사고, 도움 요청, 동료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Fernandaz, et. al., 2012; Choi, et. al., 2015), 성공

적인 임상 수행의 예측인자이다(Rice, 2013). 간호사의 

감성역량은 업무 관련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며, 업무

성과도 높게 나오게 한다(Park, 2013; Joen & Yom, 

2014).

3. 개념의 모델 사례

모델 사례는 개념의 모든 중요한 속성들을 포함한다. 

다른 개념의 어떠한 속성도 갖지 않는 개념 사용의 실제 

상황 예이다(Walker & Avant, 2005). 이 사례는 자기

인식 및 관리, 타인과의 교감,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모

든 속성이 포함된 사례이다.

간호대학생 A는 S병원에 인턴십을 가게 되어 프리셉

터 선생님에게 일대일로 병동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

다. A는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 생활을 한 달 동안 하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인턴십 생활에 무기력해

져가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A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꺼번에 수많은 업무를 배우게 되

어 자신의 감정이 당황스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

을 인식하였다(자기 인식 및 관리). A는 부모님께 자신

의 감정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고, 친한 친구에게도 

전화를 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속 시원히 털어놓았다

(자기 인식 및 관리). 그리고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의 원

인이 전 날 배운 업무 내용이 충분히 복습되지 않은 채 

다음 날 프리셉터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

게 되어, 배운 업무 내용을 정리하고 열심히 준비하였

다(자기 인식 및 관리). 그리고 프리셉터 선생님과 병동 

업무가 끝난 후 그 날 배운 것 중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

을 하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선생

님의 피드백을 받았다(타인과의 교감). 이렇게 한 달 동

안 노력한 결과 프리셉터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었

다(타인과의 교감). 프리셉터 선생님과 관계도 좋고 병

동 업무를 배우는 데에도 흥미가 생겼고, 인턴십 과정

에 대한 평가에서 일등을 하였다. 열심히 학과 공부를 

하여 좋은 성적을 받아 졸업 후 이 병원에 지원하고 싶

은 마음에 생겼다(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위의 사례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 속성 중 힘든 생

활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프리셉터 선생님

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타인과의 교감, 인턴십 과정

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학업에 대한 동기부

여를 받은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의 세 가지 속성이 잘 

드러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4. 개념의 부가 사례

1) 경계 사례

경계 사례는 연구 중인 개념과 연관은 있으나 주요 

속성 중 일부만 포함하는 사례이다(Walker & Avant, 

2005). 이 예를 통하여 왜 모델 사례가 아닌가 하는 것

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재 개념의 속성을 명료하게 

해 준다. 이 경계 사례는 자기 인식 및 관리, 타인과의 

교감의 속성은 가지고 있지만 학업에 대한 동기에 제한

이 있는 사례이다.

간호대학생 B는 평소 눈치가 빠른 성격으로 친구들

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다. 친한 친구와 영화를 보기로 

한 날 B는 영화시간에 맞추어 저녁 7시에 영화관 앞으

로 나갔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친한 친구는 오지 않

고 휴대폰도 받지 않았다. B가 집에 가려고 하는 순간 

친한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집에 휴대폰도 놓고 

오고, 버스가 많이 막혀서 늦었다고 하며 사과를 하였

다. 영화도 볼 수 없게 된 B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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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순간 화를 냈을 때의 자신의 눈꼬리가 쭉 올라간 

악마 같은 얼굴을 떠올렸다(자기 인식 및 관리). 그리고 

친한 친구도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고, 다음 영화 상영

시간에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누그러뜨렸다(자기 인식 및 관리). B는 친한 친구에게 

아까는 화가 조금 났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하며 친한 

친구의 늦게 된 사정을 자세히 들으며 공감해주었다(타

인과의 교감). 만약 B가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심하

게 화를 내며 집에 갔으면 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틀어졌

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재정비하여 친한 

친구도 고마워하여 이 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

다(타인과의 교감).

위의 사례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 속성 중 친구와

의 관계에서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한 자신을 인식 및 관

리하고, 친구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타인과의 교감

을 보이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는 나타나지 않은 사

례로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의 세 가지 속성이 모두 포

함되지 않았다. 

2) 반대 사례

반대 사례는 개념의 속성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례를 말한다(Walker & Avant, 2005). 우리는 어떤 

설명을 할 때 반대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이는 반대 설명이 더욱 이해를 쉽게 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과 관련된 모든 속성

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반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주요 개념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게 도

와준다.

간호대학생 C는 평소에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성격

이다. 학과 과목 중 조별과제 발표가 있어서 조 친구들

과 모이게 되었고, 과제에 대한 업무 분담을 정하게 되

었다. C는 컴퓨터를 잘 다루어서 업무 분담 중 PPT파일

을 만들고 싶었는데, 같은 조의 다른 친구도 PPT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어 하였다. 이 분담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하는 일로 C와 친구는 서로 자기 입장만 이야

기하다가 언성이 높아졌다. C는 본인이 더 컴퓨터를 능

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주장만 계속 하며 본인이 하겠다

고 밀어붙였고, 친구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

다. 결국 둘은 싸우게 되었고, 조별 과제 업무 분담을 

정하는 일은 엉망이 되었다. 조별 발표를 하는 날까지 

둘은 화해를 하지 않았고 조별 점수는 최하점을 받게 

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C는 조별과제 중 친구의 의견이 자신

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자 언성을 높이고 자기주장만 하

여 자기 인식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친

구와 싸우게 되어 타인과의 교감도 하지 못하였다. 조

별 과제 업무 분담이 엉망이 되어 조별 과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최하점을 받아 효과적인 학업성취를 이루

지 못하여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의 세 가지 속성이 드

러나지 못하였다. 

3) 관련 사례

관련 사례는 분석하는 개념과 아주 유사하지만 자세

히 검토하면 관련되는 개념에 차이가 있는 사례이다

(Walker & Avant, 2005). 즉 개념의 중요한 속성을 포

함하지 않고 관련성만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호대학생 D는 성인간호학 실습으로 혈액종양내과 

병동에 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여러 암 환자들을 보니 

3개월 전 위암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슬프고 울적하였다. 대상자 간호

과정을 하던 중 그 곳에서 만난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

자에게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예후에 대한 불안감에 대

한 심경을 들어주면서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설

명하였다. 유방암 환자는 고맙다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

다. 다음 번 만남에 유방암 환자가 불안감으로 D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D는 유방암 환자의 고민은 잘 들어

주었으나, 뭐라고 위로해주어야 할지 몰라서 그 고민에 

대한 피드백은 거의 해주지 못 했다. 유방암 환자는 마

음을 털어 놓아 기분은 좀 나아졌으나 D의 반응이 적극

적이지 않아 아쉬워했다. D는 유방암 환자와 신뢰가 제

대로 형성되지 않아 정보를 많이 수집하지 못하여 간호

과정을 2개 밖에 하지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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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ttribute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competency

위의 사례에서 D는 여러 암 환자들을 보며 위암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마음을 굳게 먹었지

만 슬프고 울적해하였고, 유방암 환자에게 언제든 도움

이 필요할 때 요청하도록 하여 관계를 잘 유지하는 듯하

였으나 불안에 대한 심경을 들은 후 적극적인 반응을 

해주지 못 하였다. 

5.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1) 선행요인(Antecedents)

선행요인은 개념 발생에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이나 일을 말한다(Walker & Avant, 2005). 간호대학생

의 감성역량에 대한 선행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규명

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의 전제는 간호사가 되

었을 때 임상현장에서 대인관계 기술 필요하고, 환자의 

서비스 요구도 증가하기 때문이다(Anne & McQueen, 

2004; Baek, 2010; Choi, 2011). 간호사는 진실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환자의 관점을 이해하여 환자

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주고, 보호자 혹은 타 

의료직종의 사람들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Han, 2007; Lim, 2013).

(1) 대인관계 기술 필요

(2) 환자의 서비스 요구도 증가

2) 결과(Consequences)

결과는 그 개념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건이나 일을 말

한다. 결과는 그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결정하면 

개념의 속성을 더욱 명확하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Walker & Avant, 2005).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자기 인식 및 관리, 타

인과의 교감, 학업에 대한 동기의 결과로는 공감적 이

해, 타인과의 관계가 향상되는 조화로운 대인관계, 개

인의 학업성취가 향상되게 된다(Mayer, et. al., 2000, 

Ha, 2008, Park, 2013; Joen & Yom, 2014).

(1) 공감적 이해

(2) 조화로운 대인관계

(3) 학업성취 향상

이상에서 제시된 감성역량의 3가지 속성, 선행요인 

및 결과에 기초하여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이란 

‘자신의 감성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타인과 교감할 수 있

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확

인할 수 있었다. 감성역량에 기초하여 형상화된 개념적 

기틀은 <Figure 3>과 같다.

6. 개념의 경험적 준거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경험적 준거는 개념의 속

성이 실제 현장에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개

념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다(Walker & 

Avant, 2005). 이미 널리 알려져서 사용되는 측정도구

가 있다면 그 도구가 측정하려는 속성이 무엇인가를 확

인한 후 개념분석과정에서 지적된 속성의 기준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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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그대로 경험적 준거로 쓸 수도 있다. 간호대학

생의 감성역량의 중요한 속성과 경험적 준거는 부분적

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Goleman, et. al.(2002)이 개발한 Emotional Competence 

Inventory(ECI)의 문항은 자기인식 능력, 자기관리 능

력, 사회적 인식 능력, 관계관리 능력으로 나누어 총 24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 수행에 대

한 부분을 포함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

의 결과를 실제 측정 가능한 요소로 정의하여 도구개발 

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해 보면 의의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Ⅴ. 논 의

전 세계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위기가 많이 존재하고, 

병원에서도 각종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

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에서의 위기를 관리

하는 주역은 간호사이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의

료 환경에서 간호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

해서는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을 잘 준비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Lee, 2014; Beauvais, et. al., 

2011). 감성역량은 직무수행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

스, 불안, 적대감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완충요인으로 작용하여 조직

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제시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Giardini & Frese, 2006)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에 

대한 개념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간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목적, 

과정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감성역량 개념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여 간호대

학생을 위한 감성역량의 적용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

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에 대한 의미를 검

토하고 정의함으로써 감성역량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

였고, 3가지 속성을 도출하였다. 확인된 속성은 첫째, 

자기인식 및 관리, 둘째, 타인과의 교감, 셋째, 학업에 

대한 동기이다. 먼저 자기감정인식은 자신이 느끼는 것

을 인식하는 능력(Ha, 2008)으로, 감정이나 감정정보

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Giardini, 2008). 자기 감정관리는 자신이 인식

한 감정들을 처리하는 능력(Ha, 2008)으로 여러 가지 

정서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Park, et. al., 2006), 이는 긍

정적 감정을 강화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타인과의 교감은 타인이 

느끼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Ha, 2008)으로 감성지능을 

토대로 감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교감하며 긍정적

인 감정을 발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Park & 

Lee, 2011).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는 사회적 관계 속에

서 감성지능이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

(Salovey & Mayer, 1990)으로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

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

적 특성을 의미한다(Lee, 2005). 즉 자신의 일을 수행

해 나가도록 동기화시키는 것이다(Ha, 2008). 간호대

학생의 감성역량의 적용을 위해서는 각 속성에 따른 감

성역량 중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기 

인식 및 관리, 타인과의 교감, 학업을 위한 동기를 향상

시키기 위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의 선행요인

으로 첫째, 대인관계 기술 필요, 둘째, 환자의 서비스 

요구도 증가를 제시하였고, 결과로서 공감적 이해, 조

화로운 대인관계, 학업 성취 향상을 제시하였다. 이상

의 개념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

의 정의는 ‘자신의 감성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타인과 교

감할 수 있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역량’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의 고찰범위를 간

호학의 감성역량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토대로 개념분

석을 시행하였으므로 감성역량이 다루어진 모든 분야

의 문헌까지 확대하여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Walk & Avant(2005)의 개념분석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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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에 

대한 본 연구의 개념분석은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을 

인식하고 이해함에 이어 유용하다고 생각되며 이 과정

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

혀진 속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역

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 개념

을 적용한 중재 전략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 적용을 위한 이론

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Walker & Avant(2005)가 

제시한 개념 분석 절차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

에 대한 의미와 속성을 확인하였다. 개념분석을 통해 

확인된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의 정의는 ‘자신의 감성

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타인과 교감할 수 있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이다. 본 연구는 병원

에서의 발생하는 위기를 관리하고 중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간호학 관점에서 감성역량을 재조명하고 명확히 함

으로써 간호학적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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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에 대한 개념 분석

국문초록 병원에서의 위기관리를 하는 주역인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해 

개념의 명확한 속성과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을 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며, 명확한 감성역량을 이해하고자 Walker & Avant(2005)의 개념분석 방법에 따라 여러 

문헌 고찰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의 속성은 (1) 자기 인식 및 관리, (2) 타인과

의 교감, (3)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로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의 선행요인은 (1) 대인관

계 기술 필요, (2) 환자의 서비스 요구도 증가로 도출되었고,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의 결과는 (1) 

공감적 이해, (2) 조화로운 대인관계, (3) 학업 성취 향상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속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 개념을 

적용한 중재 전략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주제어：감성역량, 간호대학생, 개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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